
제목 :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설명자료
        (경남매일 7.15일자 보도)

◇ 7월 15일 경남매일 <경남형 일자리는 왜 못 뜨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경북 구미형 일자리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로 급부상하

면서 경남형 일자리는 터덕거리고 있으며, 밀양 주물공단은 도내에서 도내(진해  

마천→밀양 하남)로 이전하는 것이며, 친환경 주물공장 조성 등에 대한 상생협

약일 뿐 의미부여가 지나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미 방문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적극 참여 의지표명

을 감안, 경남도는 생생형 일자리 모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2. 해당 보도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19. 2. 21.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산업·기업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며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구분

할 수 있음. 

 밀양은 ‘투자 촉진형’  일자리 유형으로,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이 저조하고 

입지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이 신속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경남 밀양 상

생형 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 주물기업의 신속한 이전, 주

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입지, 환경, 노동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며, 2024년까지 3,500억원 이상의 직접투자와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요건·절차 등을 수

립하여 지자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올해 3분기(7~9월)내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2~3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음.

설 명 자 료 2019년 7월 1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담당자 : 이주연 주무관 연락처 : 055-211-3114


